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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 수산물 안전성 조사 본격가동
- 소비자에게 유해한 수산물 시중 유통 사전차단 -

○ 인천광역시(시장 박남춘)는 수산기술지원센터가 정부로부터 안전성 

조사기관으로 지정 받아 수산물 출하 전 단계(양식장, 위판장 등)의 

수산물에 대한 유해 잔류물질 분석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.

○ 수산기술지원센터는 최근 몇 년 간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위해 약 

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분석장비 및 실험물품 47종, 115대를 구축하고 

관내 양식장과 위･공판장의 주요 생산 품목을 위주로 바지락 등 55종을 

선정하여 125건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. 

○ 주요 조사항목으로는 중금속 3종(수은, 납, 카드뮴), 방사능 2종(요오드, 세슘), 

항생물질(옥시테트라사이클린 등 29종), 금지물질(말라카이트그린 등 

3종), 유기물질 1종, 미생물 2종, 기타물질 2종 등 총 42항목을 

조사･분석할 예정이다.

○ 특히,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논란에 따라 방사능 정밀분석 장비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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적극 활용하여 시민이 안전한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분석결과를 

공개할 방침이다.

○ 조명노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장은 “계절 및 수온에 따라 흔히 

발생할 수 있는 마비성 독소, 패류독소, 장염 비브리오균 등에 의한 

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”이라고 말했다.

붙임  참고사진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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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수산물 안전성 조사(방사능 잔류량 분석) 참고사진>


